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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리셀 참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”
금속노조 경남지부, 아리셀 참사 유족에게 투쟁기금 전달

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아리셀 

참사 투쟁기금을 마련하여 위험

의 외주화 중단과 산업안전 근본 

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 

중인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.

지난 6월 아리셀 참사 이후 

180일이 지나고 있다. 그사이에 

각종 중대재해와 불법 계엄, 탄핵

소추안 가결 등 수많은 일이 있

었지만, 아리셀 참사 책임자 처벌

과 근본 대책 수립은 아직 이루

어지지 않고 있다.

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아리셀 

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리셀 

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투쟁하며 

노동 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

화와 이주화, 불법파견 구조를 뿌

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김일식 노조 경남지부장은 12

월 10일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전 

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“윤석열 

불법 계엄 사태에 많은 사람의 

이목이 쏠린 가운데, 단식 중인 

조선소 하청노동자, 고공 농성 중

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, 

아리셀 참사 유가족 등 어려운 

처지에 있는 이들은 더 어려운 

상황에 부닥치고 말았다”며 모

금 배경을 밝혔다.

김일식 지부장은 “큰 금액은 

아니지만 경남지부 금속노동자들

의 마음을 모았다”며 “아리셀 

참사 유가족들이 끝까지 싸워 책

임자 처벌과 근본 대책 마련이라

는 요구를 쟁취하길 바란다. 금속

노조도 그 길에 함께하겠다”고 

연대의 말을 전했다.

노조 경남지부는 사회연대사업 

일환으로 이주노동자 119 운영 

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운동도 

함께하고 있다. 조은성 금속노조 

경남지부 사회연대부장은 “조합

원 매월 일천원 모금해서 사회연

대사업 진행하고 있다”며 “경

남지부를 필두로 이같은 사회연

대가 금속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

전체로 확대하기를 바란다”고 

밝혔다.

기금 직접 전달은 12월 17일 

오후 7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

관 앞 ‘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시

민추모제’에서 엄상진 금속노조 

사무처장이 경남지부를 대신했다. 

엄상진 사무처장은 “아리셀 투

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책임자 

처벌과 진상규명, 아무것도 끝난 

게 없다. 함께 끝까지 연대해서 

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외치겠

다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이어 “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

차별 철폐에 앞장서겠다. 이주노

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겠다. 

악질 자본에 맞설 수 있는 힘을 

키워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

을 만들겠다”며 결의를 다졌다.

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는 

12월 24일 오후 5시 ‘끝까지 싸

운다,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투쟁

문화제’를 개최한다. 대책위는 

“그동안의 투쟁을 돌아보며 다

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

지기 위해 투쟁문화제를 진행한

다”며 “연대에 감사드리며 한 

해 매듭을 같이 지었으면 한다”

는 바람을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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